
한화석유화학 자금난 온전할까?
한화 , 대한생명 인수 확정에도 자금조달·경영능력 안갯속

무려 3년을 넘게 끌어온 대한생명 매각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됐으나, 금융계 안팎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수자인 한화그룹의 자금력·경영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 대한생

명의 앞날을 밝게만 볼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화가 과연 대생 인수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느냐로 한화는 2000년 1조2093억원에 이

어 2001년에도 5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차입금으로 대생을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

킨 바 있다.

여기에 협상과정에서 애초보다 인수대금이 2500억원 가량 늘어나 부담이 훨씬 커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한화쪽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7000억-8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대

생 인수에 당장 투입해야할 자금을 빼더라도 2000억-3000억원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년 뒤에는 나머지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부담과 2005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아래로 낮춰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이 233%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결

코 쉬운 과제만은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생 인수과정에서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경영정상화에 드는 별도의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대한생명 매각일지

▲1999년 3월 = 정부, 대한생명 공개입찰 매각발표/대한생명 경영관리명령

▲1999년 5월 = 대한생명 1차 입찰실시-유찰

▲1999년 6월 = 2차 입찰에 한화·명성 등 8사 참여-유찰

▲1999년 6월 = 3차 입찰실시

▲1999년 8월 = 최순영 회장, 파나콤 끌어들여 증자추진

▲1999년 8월 =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감자·주식소각 명령

▲1999년 9월 =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재지정, 2차 감자명령

▲1999년11월 = 정부, 대한생명에 공적자금 2조원 투입

▲2000년 1월 = 부실금융사 대주주의 경제적 부담기준(한화 면책근거) 제정

▲2001년 5월 = 메릴린치, 대생 매각주간사 선정

▲2001년 9월 = 정부, 대한생명에 2차 공적자금 1조5000억원 투입

▲2001년10월 = 정부, 대한생명 매각인수의향서 접수

▲2001년12월 = 한화-오릭스 컨소시엄, 미국 메트라이프 의향서 제출

▲2002년 3월 = 메트라이프 인수의향서 철회

▲2002년 6월 = 메릴린치, 대생가치 9790억- 1조9580억원 평가

▲2002년 6월 = 공적자금위원회, 한화 컨소시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02년 8월 = 예보-한화, 대생가치 1조4200억원 의견접근

▲2002년 9월 = 예보-한화, 대생가치 1조5200억원으로 상향

▲2002년 9월23일 = 예보-한화, 대생가치 1조6200억원 평가/공적자금위원회, 지분 51% 8236억원에 매각승인

한화가 대한생명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경영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한화종금



등 계열 금융사 부실화를 초래함으로써 금융업 노하우(비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판에 보험업을 이끌기는

더욱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화와 함께 대한생명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매각조건에 한화 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금지 등 방화벽 조항을 집어넣었지만, 피해가는 방법

으로 계열사 지원에 대생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와 한화그룹 사이에 대한생명 매각 협상이 진전되고, 매각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와중에서도 한화의 대

생 인수에 대해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헐값매각 시비에 앞서 한화그룹이 안고있는 원천적인 결함 때문으

로 한화그룹은 한화종금 등 금융계열사 부실화로 무려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했기 때문

이다. 또 2002년 들어서는 8000억원을 웃도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일삼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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